
일본 면방 각사의 신상품 창조 솜씨들(2) 

구라보의 링, 컴팩트, 소모 및 특수 방적 등 다양한 솜씨  

- 브랜드 원사를 세계 시장에 

구라보는 폴리에스터를 심으로 하고 면으로 커버링한 2층 구조사 “샤레드”

의 기술, 즉 FCM(focus method) 방식에서 갈라져 나온 순면 중공사 “스핀 에

어(Spin air)”나 울을 축으로 하고 면으로 커버링한 “루나파(Lunafa)” 등의 여

러 가지 히트 상품을 만들어 냈다. 

“스핀 에어”는 구라레의 PVA계 섬유 “구라론 K- ”Ⅱ 를 심으로 한 2층 구조

사이다. 고객이 용도에 따라 원사, 원단 또는 제품 단계에서 심을 녹여냄으

로써 이 상품의 최대 특징인 가볍다는 것을 나타내는 소재이다. 종전에는 

90℃에 녹는 “구라론 K- ”Ⅱ 를 사용하였는데, 새로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 것

으로 바꿔줌으로써 60℃에서도 녹여 낼 수 있게 되어, 수축이나 굳어지는 등

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줄였다. 

“루나파”에서는 울을 오존(ozone) 처리한 방축 울 “에코워시 21”이나 면 대

신에 뱀부 레이온인 “린치쿠(凛竹)”를 사용하는 등으로 소재의 폭을 넓히고 

있다. “에코 워시 21”을 사용함으로써 이제까지의 “루나파”보다도 발수성이나 

흡습성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능성을 분석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맞는 

기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. 

이들 2층 구조사 “스핀 에어”, “루나파”뿐만 아니라 특수 정방기로 뽑은 순

면 무연사 “파논(Fanon)”은 현재 미국이나 유럽 시장으로의 순수출 소재로서 



판매를 확대하고 있다. 상하이 “스핀 엑스포”나 파리의 “엑스포 필”의 전시

회에는 이들 세 가지 소재를 축으로 하여 전시하고 있다. 

깨끗한 맛을 보여주는 원사군 “미방(美紡)” 시리즈에서는 컴팩트사 “코레

나 스핀(Coryna spin)” 등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, “규교쿠(究極)”의 컴팩트사는 

현재 개발 중에 있다. 잔털이 너무 적으면, 결점이 눈에 잘 띄게 되는 덜 좋

은 상황이 생겨, 기술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단계이다. 완성되면 “미방” 시리

즈에 추가할 생각이다. ♣ 


